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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2)이 발표한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 따르면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한국을 연상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5년 

연속 ‘케이팝(K-Pop)’으로 조사되었다.  

케이팝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혼종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적이고 새로운 한국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전통 요소를 녹여

낸 창작물이라는 것이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춰 한국의 대중가요계는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뮤직비디오의 제작이나 

국악과 케이팝의 크로스오버 작품들을 예전보다 이례적 수준의 높은 음원 출판 

횟수를 내놓고 있다. 

케이팝은 한류의 상업성과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 순수예술의 상호 교류와 

한국 예술의 국제적 교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관심을 가

지는 케이팝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팝의 전통적 요소 활용에 대

하여 예술성, 경쟁력, 대중성 등에 관한 분석 사례들은 많지만, 이를 실제 수업에

서의 적용한 교육의 사례들은 부족하다. 이에,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K-pop을 

활용한 수업 방법의 효과를 영상 강의를 통해 검증하고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

다.  

케이팝을 통한 한국 전통음악 교육의 사례 연구로 K-히스토리 학술확산 1차년 

수업의 한류와 한국사 중 ‘K-POP의 뿌리가 되는 전통음악 현장’ 영상 강의를 중

심으로, 케이팝에 등장하는 한국의 민속악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고, 전통음악의 

특징을 추론하고, 원형으로부터 재창조된 한국의 고유한 음악문화 역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총 6개 차시로 구성된 수업에서는 

케이팝에 활용된 여러 전통음악 요소들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판소리, 장단, 민속

춤, 탈춤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실험 수업 결과, 학생들은 케이팝에 담긴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들을 새롭게 인

식하게 되고, 그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민속악 요소에 담긴 성격과 

의미를 깊게 이해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음악 문화 역사의 가치를 알고, 

한국적 개성을 교감하였다.  

연구 결과, 케이팝을 활용한 수업은 한국 전통음악과 음악역사 대한 흥미와 관

심을 높이고 지속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케이팝을 활용한 수업 방



법과 사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음악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와 학습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